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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6.5.27(수) 석간 배포 ‘26.5.26(화) 14:00시

 금융위원회, 제4차 
「금융업권 생산적 금융협의체」 개최

- 지주사, 보험사, 증권사, 정책금융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과
에너지 관련 생산적 금융 추진현황 등 논의 -

 【관련 국정과제】58-3.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공급 유도를 위한 건전성 규제 개편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

Ⅰ. 배경 및 회의 개요 

  금융위원회는 생산적 금융 대전환 과정에서의 소통과 점검을 위한「생산적 

금융 협의체｣ 4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민간 금융권의 생

산적 금융과 관련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에너지 

산업 변화와 관련한 금융의 역할 변화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KB금융지주·하나금융그룹·농협금융지주·BNK금융지주·JB금융지주·한국투자

금융지주 및 신한투자증권·우리투자증권, 교보생명·삼성화재 및 산업은행·

기업은행의 생산적 금융 담당 임원과 BCG 금융·에너지 파트너 등이 참석

하였다.

▪ 일시/장소 : ‘26.5.26(화) 14:00 /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

▪ 참석자 

 ㅇ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주재), 금융정책국장, 금융산업국장, 
국민성장펀드추진단장, 금융감독원 은행 부원장보(생산적 금융 담당) 등

 ㅇ KB금융지주, 하나금융그룹, 농협금융지주, BNK금융지주, JB금융지주, 한국투자
금융지주, 신한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 교보생명, 삼성화재, 산업은행, 기업은행 
생산적 금융 담당 임원/ 보스턴컨설팅그룹 박영호·노태호 파트너

▪ 논의 안건 : ① 생산적 금융 추진 성과 (금융위)
              ② 에너지 산업구조 현황 및 생산적 금융의 필요성(BCG)
              ③ 에너지 분야 생산적 금융 추진현황 (각 금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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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 논의내용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1년간 

민간 금융권이 자금의 물꼬를 생산적 분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함에 따라, 

향후 5년간 약 1,242조원의 공급계획을 세웠고 그 중 92조원을 신속하게 

공급(‘26.3월말 기준) 하는 등 생산적 금융이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5대 지주와 산·기은을 기준으로 기업대출 및 투자 잔고가 

95조원 증가하고 비중도 0.8%p 증가하는 등 금융권 전반의 자금흐름에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향후에도 생산적 금융이 지속 추진되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내재화 노력을 기울여 주길 당부하였다. 

5대 금융지주 + 산은·기은의 분야별 잔고변화 

(단위: 조원)

대출
투자(B) 합계(C)

가계 기업(A)
‘25.6말 846(32.1%) 1,316(50.2%) 466(17.7%) 2,628(100%)

‘26.3말 859(31.4%) 1,359(49.7%) 518(18.9%) 2,736(100%)

  * 전체 기업대출+투자 잔고(A+B)는 ‘25.6월말 1,782조원(67.8%)에서 ’26.3월말 1,877조원
(68.6%)으로 95조원(+0.8%p) 증가

   또한, 에너지 산업은 “AI(데이터센터), 탄소중립, 에너지안보”의 세 축* 

아래, 종래 전통에너지 중심의 ‘자원·채굴산업’에서 ‘대규모 설비·인프라 산업’

으로 변화하는 한편, 전략적 비축·핵심기술 국산화 등 공급망 관점에서 ‘국가 

전략산업’으로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➊ AI·데이터 센터 확산에 따라 “에너지(전력)수요 절대량 급증”

   - 챗GPT의 건당 전력수요량은 일반 구글 검색대비 평균 전력수요량이 9.7배(IEA)
     미래 전력수요는 ‘30년까지 2배, ’50년까지 6~8배 급증할 전망

  ➋ 탄소중립 이라는 “에너지 전환 요구”

    - 전원구성 전망(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 (‘23년) 석탄 27%, 신재생 22% 
                                            → (‘38년) 석탄 8%, 신재생 47% 

  ➌ 러·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상황·공급망 안보 측면, “에너지 안보” 관점 중요
    - ‘24년 한국의 에너지 자립도 : 22.1%(원전 제외시 4.6%)  OECD 38개국 중 35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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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금융권의 생산적 금융역할은 초기 투자비용(CAPEX) 급증, 회수

기간 장기화, 인프라 투자비중 확대 등에 대응하여 “장기·모험·인프라 자본”, 

재정+민간금융 협업을 통한 “혼합금융”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에너지의 지역 편중*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에너지 수요-공급간 연결을 

위한 투자도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23년 에너지 자급률(공급/전력): 수도권 0.66(초과수요), 비수도권 1.34(초과공급)

  또한, 해외 각국이 자국 에너지 육성을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한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정부의 에너지 대전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후금융 

공급 확대(’30년 420조원→’35년 790조원), ESG 공시 제도화, 국민성장펀드의 

에너지 메가프로젝트(재생에너지 생산인프라 구축, 지방육상풍력·태양광 발전) 지원 

등을 추진 중임을 설명하고, 금융부문이 생산적 금융을 통해 에너지 대전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 하였다.

  * (美) IRA 청정에너지 투자 (EU) NextGenerationEU (英) 국가 전력망 개선 
    (日) 그린 이노베이션 기금·GX 채권 발행 등

 ** 국정과제 38. 경제성장 대동맥인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국정과제 39.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오늘 회의를 통해 에너지 산업변화 및 금융의 역할에 대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각 금융사들의 에너지 금융지원 관련 모범사례 및 애로

사항 등을 공유함으로써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한 혜안을 얻을 수 있는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Ⅲ. 주요 논의사항

1. 보스턴컨설팅 그룹

  박영호·노태호 BCG 파트너는 AI 확산에 따른 신규 전력 수요 증가로, 

빅테크 기업을 넘어 국가 차원에서도 전력 공급의 안정성과 경제성을 위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경우 민간 자본의 역할도 증대되는 중이라고 

하였다. 한국은 수도권 전력 부족분을 타 지역으로부터 공급받는 구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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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는 전력 수요 측면과 재생에너지로 전원 구성이 강화

되는 공급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최근 일본 은행의 대규모 

투자 사례에 비추어볼 때 한국 금융그룹의 투자 개선 여지도 존재한다고 

하였다.

2. 금융지주사

  KB금융지주는 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탈석탄금융을 선언(‘20년)한 바 있어, 

이에 따라 전환금융,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인프라 등 에너지 밸류체인 전반에 

대해 6.9조원(지난 5년간 약정기준)을 고루 지원해왔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ESG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해 ESG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 최대 수준의 

ESG채권 발행 주관과 탄소배출권 시장조성자 역할 등을 바탕으로 국내 

ESG 금융시장 성장과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하나금융그룹은 완도금일 해상풍력 발전사업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3.5조원(‘26.3월말 약정기준)을 지원해왔다. 또한, 그룹 공동으로 하나모두성장

인프라 펀드 0.5조원을 결성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의 사업에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ESG 관련해서도 그룹 공동 펀드를 조성해 지붕형 태양광 발전소 

및 ESS(에너지저장장치) 사업에 투자할 예정이다. 

  농협금융지주는 석탄발전설비를 LNG열병합설비로 대체하는 전환금융  

및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3.8조원(‘26.3월말 약정기준)을 지원해왔으며, 향후 

신·재생에너지와 연료전지·ESS 등 지원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예정이다. 

ESG 관련해서는 그룹 내 구축된 녹색여신 적합성 판단 시스템을 기반으로 

대출을 실행하며 녹색·전환금융 추진 체계를 고도화해나가고 있다.

  BNK금융지주는 전통 제조업 비중이 높은 부·울·경 지역은 전환금융 수요가 

높은 상황임을 언급하며, 이러한 지역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0.1조원

(‘26.3월말 약정기준)의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지방은행지주가 

지역 현실을 기반으로 생산적 금융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지방 

관련 국민성장펀드의 원활한 집행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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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B금융지주는 태양광발전 등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에 3.1조원(‘26.3월말 

약정기준)의 자금을 지원해왔다. 또한 호남 기업·소규모 발전사업자의 RE100 

진입을 위한 협업 모델을 수립하고, 제1금융권 최초 RE100 전용 태양광대출 

상품을 출시하였다. 이에 따라, 지역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RE100 시장 진입 

확대 유도를 위해, 재생에너지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한국투자금융지주는 한국투자증권을 중심으로 전환금융 0.46조원, 신·재생

에너지 0.91조원, 에너지인프라 0.97조원 등 에너지 밸류체인에 2.34조원

(’26.3월말 약정기준)을 지원해왔다. ESG 분야 생산적금융 부문도 대출과 

PEF, 채권, 펀드 등 1조 규모로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향후에도 관련 지원을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3. 증권사

  신한투자증권은 그간 해상풍력·태양광 발전사업 프로젝트를 주선해왔으며, 

에너지 고속도로 등 핵심 인프라 투자 및 저탄소 전환 관련 자산 투자를 

확대하는 등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제주은행과 협업해 

지역 발전사업을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수익을 공유하고 있으며, 그룹 전체 

IB 협의체를 통해 에너지 분야 투자 안건도 적극 발굴하고 있다. 

  우리투자증권은 해상풍력 전문 설치선 ‘누리바람’ 금융주선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 지원과 함께 에너지 해상운송 등 에너지 인프라까지 총 0.2조원

(’26.3월말 약정기준)을 공급해왔다. ‘26년에는 그룹 네트워크를 활용해 고창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포함한 에너지 관련 대형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3.1조원의 

금융주선 및 1.0조원 이상의 자금공급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4. 보험업권

  교보생명은 그간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및 LNG터미널 등 

에너지인프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지원해왔다. 향후 연료전지 

발전사업, BESS 등 신사업에 참여해 지원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한다는 계획이다.



- 6 -

  삼성화재는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에 2.9조원, BESS·가스

공급 등 에너지인프라에 0.2조원으로 총 3.1조원(‘26.3월말 약정기준)을 지원

해왔다. 최근 3년간 에너지 분야 주요 22개 프로젝트에 약 0.8조원을 약정한 

상황으로, 앞으로도 생산적 금융 펀드 투자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5. 정책금융

  한국산업은행은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에너지 대전환을 선도적으로 뒷받침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내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지원

하기 위해 5대 시중은행과 공동으로 ’30년까지 9조원 규모의 미래에너지 

펀드를 조성하였으며, 산업은행이 최대 출자자로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해 

시중은행의 참여를 이끌어냈다고 설명하였다. 현재 1.26조원 규모의 1단계 펀드 

조성을 완료하고 1호 투자로 신안우이 해상풍력 사업에 참여하였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은행은 정부의 생산적 금융 대전환 정책에 발맞춰 향후 5년간 

총 8조원 규모의 ‘에너지 분야’ 생산적 금융 공급 계획을 수립 하였다. 

현재(’26.4월)까지 에너지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펀드 7,500억원을 이미 

조성하여 전남지역 BESS사업에 약 1,200억원 투자를 완료하였다. 연내 

펀드 1조원 조성을 통해 에너지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하였다. 

Ⅳ. 마무리 발언

  권대영 부위원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정부가 여러 번 강조한 것처럼 

“무늬만 생산적 금융”이 되지 않도록, 금융권과 정부가 생산적 금융 역량이 

내재화·체계화되도록 아래 네 가지 과제를 완수한다는 각오로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촉구했다.

  ➊ 금융권 스스로 생산적 금융에 대한 기준을 만든 만큼, 생산적 금융 실적 

부풀리기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동 기준이 생산적 금융에 부합하는지 

스스로 검증하는 체계를 갖출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생산적 금융에 대해 

전문가·업계·정부가 함께 논의해 명확하게 이를 구현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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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➋ 매년 금융회사 스스로 생산적 금융 추진 실적에 대한 자세한 Fact 

Book(백서 또는 연차보고서)을 4/4분기에 작성하여 공개함으로써, 금융

회사가 생산적 금융 성과를 검증하고 홍보하는 기회로 삼는 한편, 정부·

전문가·시장 참여자 및 수요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평가를 받는 

체계를 구축하자고 제안하였다.

   ➌ 이를 위해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산업 연구 역량 제고, 조직·인력 

확충 및 KPI 반영 등을 통해 금융권 스스로 생산적 금융을 문화로 정착

시키길 요청했다. 아울러 정부 또한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성장펀드, 

규제개선(RWA 등), 자본시장 육성, 국민성장펀드 투·융자에 참여한 금융

회사에 면책 부여 조치(‘26.3.9. 旣조치)와 같이 생산적 금융 전반에 대한 

검사·제재 면책 등 전방위적인 지원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➍ 마지막으로, 생산적 금융 협의체를 통해 정부·민간 부문이 긴밀히 

협의·소통함으로써 정부 정책을 공유하고 금융권 애로를 해소하는 자리를 

지속 강화해 나가자고 밝혔다.

   특히, 오늘 에너지 산업 논의처럼 생산적 금융 협의체가 산업 발전과 금융을 

잇는 가장 실질적인 플랫폼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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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총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책임자 과  장 권유이 (02-2100-2830)

담당자 사무관 최승희 (02-2100-2832)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책임자 과  장 박재훈 (02-2100-2860)

담당자 사무관 김효빈 (02-2100-2862)

금융위원회
국민성장펀드총괄과

책임자 과  장 강성호 (02-2224-2010)

담당자 사무관 김태리 (02-2224-2014)

금융위원회
은행과

책임자 과  장 신장수 (02-2100-2950)

담당자 사무관 배수암 (02-2100-2954)

금융위원회
보험과

책임자 과  장 이동엽 (02-2100-2960)

담당자 사무관 진성익 (02-2100-2962)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책임자 과  장 고영호 (02-2100-2650)

담당자 사무관 남창우 (02-2100-2652)

담당 부서
<공동>

금융감독원
은행리스크감독국

책임자 국  장 황준하 (02-3145-8350)
담당자 팀  장 김웅겸 (02-3145-8330)

KB금융지주
CIB마켓시너지Unit

책임자 Unit장 김승래 (02-2073-2837)
담당자 차  장 장서은 (02-2073-2831)

하나금융그룹
생산적금융지원팀

책임자 팀  장 김태형 (02-317-5914)
담당자 차  장 김경수 (02-317-5969)

농협금융지주
기획조정부

책임자 팀  장 이명노 (02-2080-8660)
담당자 차  장 박동훈 (02-2080-8617)

BNK금융지주
생산적금융지원부

책임자 부  장 곽성균 (051-620-3011)
담당자 부부장 강경석 (051-620-3097)

JB금융지주
종합기획부

책임자 부  장 장재영 (02-2128-2728)
담당자 부부장 강현석 (02-2128-2733)

한국투자금융지주
경영지원실

책임자 상  무 신경애 (02-3276-4244)

신한투자증권
전략기획부

책임자 팀  장 김진수 (02-3772-3520)
담당자 선  임 이동찬 (02-3772-2124)

우리투자증권
IB사업추진부

책임자 부  장 박승구 (02-6390-3783)
담당자 대  리 최지유 (02-6390-3784)

교보생명보험
국내대체투자사업팀

책임자 팀  장 박해운 (02-721-2427)
담당자 대  리 정훈천 (02-721-2483)

삼성화재해상보험
자산운용기획파트

책임자 파트장 이성하 (02-758-4884)
담당자 프  로 이동민 (02-758-4496)

산업은행
ESG기획부

책임자 부  장 김성환 (02-787-7851)
담당자 팀  장 최고운 (02-787-7855)

산업은행
총괄사무국

책임자 국  장 김정구 (02-787-5001)
담당자 팀  장 이  정 (02-787-5002)

기업은행
인프라금융부

책임자 부  장 이동현 (02-729-6172)
담당자 팀  장 이병식 (02-2031-5753)


